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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피크시간 기업 전기료 2배 오른다”(‘13.9.1, 매일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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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0월 요금 개편 때 피크시간대(오전

11~12시, 오후 1~5시)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다.

□ 올 여름철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(CPP)를

상시 운영하고, 현재 3배 가량 벌어져 있는 최대부하와 경부하간

요금 차이를 확대한다“며, ”확대폭이 두 자릿수를 넘지않을 것“

ㅇ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타임 때 요금과 심야시간 등 경부하 때

요금 차이가 종전 3.4배에서 최대 9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.

이렇게 되면 피크타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2배 가량

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현재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, 합리적인 전력소비를

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‘선택형 요금제*’를 검토 중임

* (예) ’13년 동계(1～2월), 하계(7～8월) 중시행한선택형최대피크요금제(CPP)는

피크일(각 10일)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기본적인 요금 수준보다 3～4배

할증하고, 비피크일과 비피크시간대 요금을 할인하는 구조로 설계

ㅇ 다만, “현재 3배 가량 벌어져 있는 최대부하와 경부하간 요금차이를

확대한다” 또는 “확대폭이 두 자릿수를 넘지않을 것”이라는

내용을 산업용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검토된 바 없음

ㅇ 따라서, 모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차이가

최대 9배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, 피크타임 때 최대 2배 가량

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사실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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